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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CC 건축 헌금 모금 현황

$ 1,200,000 $ 1,044,359

 ,100  $   130,541

주일 주일예배 졸업 축하 예배

니카라과 단기선교 오리엔테이션

오후 분

목 오후 분

토 쉐마의 밤 오후 분

주일 주일예배

전교인 체육대회

주일 주일예배

성경공부 인도자 모임

목 안수집사 장로교육

토 제직회

주일 주일예배 성령 강림 주일 정기당회

주일 주일예배

목 안수집사 장로교육

6/25( ) ( , 7 )

‘ ’(Ruth) (ECC Chapel, 7:30 )

6/26( )

매일 성경 읽기표                          

5월 23일(월) 고린도전서 9:16-23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 이유

5월 24일(화) 로마서 1:8-17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5월 25일(수) 데살로니가전서 5:1-11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오기 때문

5월 26일(목) 예레미야 5:23-31      거짓 예언과 제사장들의 권력

5월 27일(금) 디모데후서 4:9-22 디모데에게 한 부탁 

5월 28일(토) 사도행전 15:36-41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이유

5월 29일(주일)사도행전 18:1-11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말씀과 함께] 소그룹 성경 공부반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조: 10:30분 2, 3, 4조: 10:50분 시작)

다음주 성경공부: 제 13과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지난 주에 새로 오신 교우                   

 배건국/최한나                 부부청년부             857.756.4403

  



보스톤 한인교회 제 2의 희년을 향한 비전 
          ·  * 3세대가 함께 배우는 교회

                * 세계를 향한 교회

                *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교회

                * 사랑으로 정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교회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 편 1-5절                                

이영길 목사
 

  세인트 그레고리(St. Gregory the Great)가 성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성경은 양들이 놀 수 있는 물가도 되고 코끼리가 

수영할 수 있는 강물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물가가 되어서 양들이 때로는 뛰어 놀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강물이 되

어서 코끼리가 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바벨론 문화는 우리를 얕은 물가에만 놀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게 합니다. 깊은 강물로 

향하게 하는 것을 막습니다. 깊은 강물로 향하노라면 갑자기 카운트

다운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하는 카운트다운에 놀라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물가에 머뭅니다. 물가에 있지만 언젠가 복권이 터질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복권은 터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만든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바벨론 문화입

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얕은 물가에 찾아와 물을 마

시는 사슴을 보십시다. 물을 찾고 찾고 찾다가 드디어 물을 찾은 사

슴의 모습을 보십시다. 물을 찾아 수 십리를 걸어 온 사슴을 바라보

며 우리에게 사슴의 아픔이 있는가 살펴보십시다.  

  사슴의 아픔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사슴의 아픔을 소유합니다. 왜냐하면 카운트

다운의 소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Lottery의 소리를 거부하기 때

문입니다. 바벨론의 소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슴의 아픔을 소유한 자들이 되십시다. 최고의 것을 

바라는 참 예술가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모해야하는 최고

의 분이십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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